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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하 

는 사람은 아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곧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나 글은 한 번 표 

현하게 되면 그 자취가 영원히 남는다. 말은 말하는 대상을 마주하고 하지만， 글 

은 일단 글로 씌어진 매체를 통하여 받는 사람에게 간접으로 전달된다. 말을 잘 

하는 사랍은 듣는 사랍의 표정까지도 읽어 가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처한다. 그 

러나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받는 대상이 일단 보이지 않으므로 표정을 원을 수 

가 없으니 상상을 앞세워 쓰는 도리밖에 없다. 말에 비하여 글은 전달의 속도가 

늦은 반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쓸 수 있으므로 확실성이 있다. 조선조 후기 

에는 이른바 講談師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즈음 말로 말하면 직업적인 이야기 

꾼인 셈이다. 지금도 사랍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말 잘하는 사랍이 인기를 얻 

는다. 말이라는 것은 일단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지 못했던 조선조에는 

정보와지식을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말이다. 그러므로 말을통하여 그 마 

을이나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 내는 사랑방 문화가 발달하였고， 부녀자틀이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우물가를 통하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통속 문화가 발달하였 

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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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古小說 읽기의 美學

講談師란 직업적 이야기꾼을 일걷는다. 趙秀三(1762-1849)의 秋짧記異에는 

‘이야기 주머니’(說훌)의 이야기가 전한다. 이야기 주머니인 金줬은 상말이나 야 

담 패설을 잘하여 항상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부둥켜 안고 거꾸러지지 않 

을 수 없게 하였다고 한다. 바야흐로 글꺼를 따라 입심좋게 덧보태면서 듣는 사 

람들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며 횡설수설하는데， 그 민첩하기가 귀신이 돕는 것과 

같아서 가히 골계의 영웅이라 일컬을 만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그의 말 내용을 
상고해 보면 모두가 세상을 풍자하고 풍속을 징계하는 말들이라는 것이다. 조선 

조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봉건주의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징후를 보이기 시 

작하면서， 사회 계층 간의 분화 현상이 촉진되고 상호의 의사 소통을 위해 대화 

가 촉진되는데， 이러한 시세의 물결을 타고 ‘세상을 풍자하고 풍속을 경계하는 
말’(玩世홈倫)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풍속을 趙秀三은 ‘지혜 구슬 

둥글게 꿰어서 가로 세로 무늬가 아름답네， 졸음 막는 방패로는 골계의 영웅 제 

일이지， 산의 꾀꼴새와 들의 따오기 서로 송사하는데， 늙은 황새의 판결이 가장 

공평하더라네’라고 시를 지어 옮조리고 있다. 이야기 주머니 속의 이야기는 무궁 

무진하여 상대방을 웃기고 울리는 매력까지 지녔으며 서민과 사대부 남성과 여 

성의 벽까지 허물 수 있었으므로 이야기꾼들은 이를 빌미로 삼아 사대부 사회를 

파고 들어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변복을 하고 부녀자 사회를 파고 들어 사회적 

말썽까지 빚은 사례가 기록되고 있다. 18세기로 접어 들면 소설의 창작과 더불어 
이른바 소설을 전문적으로 원어 주는 小說 講讀師가 퉁장하기에 이른다. 위에서 

든 같은 趙秀三의 秋짧記異에는 ‘전기 원는 늙은이’(傳奇몇)의 이야기가 수록되 

어 었다. 이 늙은이는 서울의 통문 밖에 살면서 항상 책 없이 입으로 國文釋說을 

융조라는데， 淑香傳， 蘇大成傳， 끓仁貴傳 등의 傳奇들이었다고 한다. 매달 초하룻 

날에는 第一橋 아래 앉고， 다음날에는 第二橋 아래에， 셋째날은 배고개[짧視]에， 

넷째날은 校洞 入口[校洞口]에， 다섯째날은 大좋洞 입구[大좋洞口]에， 여섯째날 

은 鐘開[鐘樓] 앞에 앉아서 이야기책을 원는다. 일곱째날부터는 다시 거슬러 올 

라가는데，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달이 끝나 

게 된다. 그 다음달에도 역시 그와 같이 되풀이하는데， 원기를 너무 유창하게 하 

므로 듣는 사랍들이 겹겹이 그를 둘러싸게 된다. 이야기를 원어 나가다가는 가장 

재미있는 대목에 이르면 문득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둘러 

싼 사랍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통전[葉鐵]을 그 늙은이에게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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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주는데， 이를 일컬어 ‘돈버는 방법’ 즉 ‘遭錢法’이라고 하였다. 이를 秋짧集의 

시구에서 보면 ‘아이들과 부녀들은 안타까워 눈물까지 떨군다네， 영웅의 승패가 

어찌될건가 땀을 쥐면서， 재미나는 대목에서 흘연 말이 없으니， 돈 받는 법 묘하 

구나 누군들 다음 말이 듣고 싶지 않으랴’라고 옮고 있다. 이 기록은 직업적 講

讀師의 일과를 보여 주는 대표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장소를 매일 이동하는 것 

은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마도 임병양란 후 절대적 독자층의 

호응을 받아 창작된 英雄小說， 軍談小說類가 가장 인기가 높았던 모양이다. 소설 

의 문장을 유창하게 원어 나가면 聽者[讀者]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몰려든다. 가 

장 절정이 되는 대목에서 원기를 멈추면，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 

로 엽전을 다투어 던져 주는데， 이를 통해 늙은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시 원기 시작하고， 이런 일을 한 달 내내 계속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다는 것 

이다. 아마도 一橋， 二橋， 짧|뼈， 校洞口， 大춤洞口， 鐘樓前은 사랍들[讀者]의 내왕 

이 가장 많은 번화가였음에 틀림없다. 그 목을 노려 오르고 내리기를 되풀이하면 

서 소설 독자들의 귀를 만족시켜 주고 돈을 버는 것이다. 

a熊嚴 朴lhl.ì，原(1737-1805)의 熱河日記에서 보면， 연암이 귀국길에서 목격한 것 

으로， 한 중국인이 까막눈이면서도 손에는 水합傳을 들고서 실제로 외우고 있는 

것은 西뼈記의 한 대목이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조선에 있을 적에 고로들이 林

將軍傳을 원고 있던 모습을 연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ì度江錄) . 이 역시 매우 소 

중한 기록으로 이미 17세기 즉 困子胡亂 이후에는 전후 민중의 소망을 담은 林

慶業傳 같은 英雄小說이 민간에서 널리 원히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책을 원는다는 것은 하나의 美學일 수 있다. 옛적엔 국문을 쓰거나 해독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남이 유창하게 원는 글을 어깨너머로 흉내내어 소설 한 권쯤 거 

뜬하게 외우는 사랍들이 있었다. 이들에겐 자신이 외우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 무 

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다. 水합傳을 손에 들고 西뼈記를 외 

운다는 것도 바로 이런 숙련공의 경우이었을 것이다. 필자가 중학교를 다닐 적만 

하더라도， 겨울 방학 때가 되어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두레명 

을 자으러 온 통리 늙은이들이 잔뜩 모여 있고， 그 가운데는 누군가 고담소설을 

가지고 와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어 주던 講讀師가 끼어 있게 마련이었다. 沈淸

傳에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 

를 향하는 슬픈 대목에 이르면 눈물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이를 듣 

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春香이 李道令을 이별하는 대목으로 잘못 알고 눈물을 흘 

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는 소셜의 원는 내용보다도 귀절귀절 읽어 내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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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과 억양이 듣는 사람들의 정서를 먼저 사로잡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슬픈 가락의 정서 앞에는 내용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분위기의 정 

서에 함께 몰입하면 그만인 것이다. 

西浦 金萬重(1637-1692)은 西浦漫筆 가운데서 東t皮志~*을 인용하여 말하기 

를， 三國志演義에서 유현덕이 패했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캡을 쩡그리 

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많으나 조조가 패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 기뻐 

하고 상쾌하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通倚小說이 갖는 매력이며 권여라고 하 

고 있다. 유현덕과 조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감정이 이미 마음 속에 선점되어 었다면， 유현덕의 다소의 

잘못은 애교가 되어질 수 있으나 조조의 커다란 선도 그의 부정적 시각을 지우 

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소설의 언어는 감동적이면서도 다분 

히 주관적인 데가 있다고나 할까. 破睡篇[이조한문단편집]에는 李業福이라는 한 

청지기[像A]의 재미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업복은 어릴 적부터 이야기 

책을 맹시있게 원기로 소문 나 있었다. 그가 이야기책을 원을 때면 마치 읽는 소 

리가 노래하듯 원망하듯， 웃는 듯 슬푼 듯， 더러는 웅장하여 영걸이 형상을 나타 

내기도 하고， 더러는 곱고 살살 녹는 듯한 계집의 소리를 짓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 소설의 내용에 따라 백태를 연출해 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잘 사는 집안에 

서 앞다투어 그를 불러다 소설을 읽히곤 하였는데 어떤 서리 부부는 이업복의 

이 기능을 높이 사서 아예 업복을 데려다 집에서 함께 먹여 살리며， 일가친척처 

럽 가까이 지내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지기의 신분으로 소셜을 잘 원어 서 

리 부부가 그 재주에 반하여 아예 생계를 책임지고 친척처럼 지냈다고 하였으니， 

소설 낭독을 직업으로 한 전문인으로서의 이업복은 전형적인 강독사가 아닐 수 

없다. 또 里獅聞見錄(유재건 저)에서 보면 李子常이라는 講讀師의 이야기가 전 

하고 있다. 이자상은 그 신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 각종 술서를 읽지 않은 것이 없고， 稱官雜書에도 밝아 어록 문자 계통에도 

두루 통달하였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만년에는 강독사로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었으며， 숙식을 하는데 

도 그리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李子常의 경우도 李業福파 같이 신분이 

낮고 생계가 어려우나， 講讀師로서의 특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류충과도 교 

섭할 수 있고 생계도 넉녁해졌음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具樹勳의 二句錄에서 보면 이러한 講讀師의 사례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경 

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신분이 매우 천한 상놈이 십여 세 척부터 언문 



古小說 원기의 社會學 179 

을 익혀 釋說 읽기를 즐겨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여자처럼 얼굴에 화장을 하 

고 심지어는 여자의 변장까지 갖추어 신분이 높은 사대부가를 출입하면서 부녀 

자들에게 패설을 가지고 들어가 원어 주기도 하고， 혹은 방물장사도 하고 진맥을 

하기도 하며， 여승들과 결탁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불공을 드려 주기도 하였다 

고 한다. 게다가 음성까지 여자의 음성을 지녔는지라， 사대부가의 부녀 7.}들이 그 

를 한 번 보기만 하면 곧장 친숙해져서 심지어 부녀자들과 잠자리를 같이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빙자로 간음사건까지 벌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 이 일이 사회문 

제가 되자 이에 난처해진 당시의 판서 장붕익이 그 소년의 입을 막으려다 여론 

이 번져 나자 그를 죽이기까지 한 사건의 시말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류 

충 가문들의 호사한 생활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뿐더러 소설이 남는 시간 
의 한가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로 부녀자층을 중심으로 많이 읽혔다는 증거 

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 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순록의 작자도 이 사례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은 소설 읽기가 그만큼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며， 

조선조 후기로 접어들면서 서민계층이나 사대부가의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국문소셜이 강한 홉인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번져 나갔을 것임 

을시사하고 있다. 

2. 小짧 읽 기와 讀者關佛

짱￡嚴 蔡i齊옆(1720-1799)의 女四書 서문에는 부녀자들이 읽는 釋書의 폐단에 

대하여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근래 들어 규합 간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오직 釋說이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날로 더하고 달로 불어나 그 종 

류가 무려 천백 종류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띔家에서는 이를 깨끗이 

베껴 써서 사본을 만들어 빌려 주고 문득 그 값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데， 식견이 

없는 부녀자들이 혹 비녀나 팔찌를 팔기도 하고 후 없는 돈을 빌려 오기까지 하 

여 다투어 책을 빌려다가 긴긴날의 소일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당시 

의 사회적 폐단을 말하는 부정적 입장의 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역해석하면 

이미 18세기에는 소설이 무서운 전파력으로 사회에 침투하고 있었음올 말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부녀자충을 상대로 소설 원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는 ‘쾌가’ ( {I會家)란 書띔， 즉 책 거간꾼을 뭇한다. 

신간 서적이나 사대부가의 책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랍에게 소개해 팔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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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랍들인데， 이 서쾌는 소설[釋說]들을 구득하여 

이를 베껴 내어 일정한 장소에 진열하여 두고 원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제공하 

여 주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다. 오늘날의 賞與冊房과도 같은 것이다. 이미 채제 

공 당시에 이 서쾌가 성행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李f훨愁 

(1739-1793)의 士小節에도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誠觸傳奇[국문소설]들은 가 

히 탐닉하여 읽어서는 안 되는데도 부녀자들이 바느질과 길쌍을 게을리하고 심 

지어는 돈을 이웃에서 빌려 오기까지하여 소설 읽기에 빠져 들어， 어떤 가정은 

재산을 몽땅 날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18세기 말엽(1794) 對馬島 譯官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小田幾五郞이라는 사랍 

의 象좁記聞 가운데서 보면， 당시 조선에서 애독되고 었던 소설로 張風雲傳， 九

雲쫓， 崔賢傳， 林將軍忠烈傳， 蘇大成傳， 蘇雲傳， 崔忠傳 등이 보이며 ， ì四民傳， 淑

香傳， 王橋젖， 李白慶傳 따위는 당대 고사를 소재로 하여 쓰여진 소설들인데 언 

문으로 읽기 쉽게 만들었으며， 三國志 둥도 언문으로 번역된 것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소설의 주류는 軍談소설 내지 英雄小說들인데，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후 서민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이러한 유형의 

소설틀이 독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백여 작품이나 양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李繹(1680-1746)의 三官記에는 구운몽의 독자에 대한 주목할 언급이 었다. 

전하는 소설 중에 九雲夢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西浦 金萬重이 지은 것으로， 

그 큰 뭇은 세상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작자 

가 모친의 세상 근심을 위로하고 풀어 드리기 위하여 창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포가 어머니의 일대기를 기록한 尹&行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포의 모 

부인은 17세기를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여성이라 일컬을 만하며， 자식들에게 직 

접 사서삼경을 가르칠 만큼 유식한 지식층 여성이었다. 그런데 못난 자식들이 당 

쟁에 휩쓸려 동찬서주하는 바랍에 뒷바라지에 고생이 무척 많았으리라고 짐작되 

는데， 현실에서 온갖 부귀를 누려 보았으나 그것은 결국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다는 구운몽의 창작 주지를 통해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서 

포의 어머니가 소설 원기를 매우 좋아하여 서포가 중국에 가는 길에 재미있는 

소셜이 었으면 사 오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서포가 어머니의 부탁을 까땅게 잊고 

있다가 돌아와서는 그 죄책감에 자신이 직접 구상하여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창 

작하여 어머니에게 바쳤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들이 작자가 되고 

어머니가 직접적 독자가 되는 셈이다. 

影善感義錄의 작자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趙聖期(1638- 1689)의 어머니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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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서와 전기를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는 누워서 다른 사람이 원어 주는 소설 듣 
기를 그렇게 좋아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나 잠을 쫓기 위 

해서라고 하는데， 항상 그 뒤를 대어 읽어줄 책이 없을까를 걱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趙聖期는 아직 어머니가 원지 않은 책이 어느 집에 있다고만 하면 어떻 
게 해서든지 그 책을 구해 드렀으며， 때로는 고설에 의거하여 자신이 직접 소설 

을 지어 바치기도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影善感義錄이라는 것이다(해修짧 
集). 서포의 謝.BÇ南표記도 당대에 많은 독자를 가졌던 작품 중의 하나다. 이 작 
품은 더욱이 당시 여론의 화제가 되었던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의 관계를 유한 
림과 사 샤， 교 씨의 관계로 빗대어 정치적 현실을 풍자한 작품으로 더욱 독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후 서포의 종손자가 되는 金春澤이 i齊1.j‘ | 調舍
에서 이를 후대에 널리 알려기 위하여 한문으로 번역 작업을 하면서 ‘백성의 법 
도를 돈독히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돕기 위하여’ 번역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앞 

세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당시 소설 원기의 잣대와 그 전숭 계층을 짐작할 
수가있다. 

한편 李格元(1814-1888)의 林下筆記 가운데도 재미 있는 誠書古談이 전해지 
고 있다. 李圓u홈의 자녀 남매가 국문소설을 탐독하다가 집안에 가고를 당하여 계 

속하여 원지 못하고 한쪽으로 책을 밀쳐 두었는데， 그날밤 꿈에 소 씨 부인이라 
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 ‘어째서 사랍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 놓고 원 

한을 풀어 주지 않느냐고 하고는 흘연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 후 꿈에서 깨어 
나 크게 놀라 다음 편을 계속 원어 보았는데， 형제 숙질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거들면서 읽는 바랍에 제삿날인데도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제사 
가 점점 뒤로 물려지기까지 하였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꿈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현실과 작품 속의 구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본처 셜 
씨가 악인으로 재취 윤 씨가 선인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셜 씨가 소상서의 음식 
에 독약을 타고 이를 윤 씨의 소행으로 누명을 씌우는 대목까지 읽고 그 뒤 윤 
씨가 누명을 벗는 대문을 읽지 않고 도중에서 소설 원기를 멈춘 모양이다. 그러 
니 윤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원교의 꿈에 나타나 하소연한 것 
이다. 윤 씨의 누명이 벗어지고 설 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 작품이 종결된다. 
이것이 대부분 조선조 소설의 효용이었을 것이다. 

洪義福(1794-1859)은 청대의 李?女珍이 창작한 장편소설 鏡花緣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第-奇該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사람이다. 그는 서류이므로 벼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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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는 없었으나 중국을 자주 내왕할 길이 있어서 중국소설을 자주 구입하여 

읽곤 했다고 한다. 그는 문묵으로 할 일이 많은 터에 어찌하여 소셜에 종사하여 

지필올 허비하느냐고 빈정대는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제일기언을 원 

으면서 강개 상쾌한 장면에 이르면 탄실하고 담소가 해학한 곳에 이르러는 한바 

탕 웃을 수 있으면 나름대로의 값이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고 있다. 효용성을 

셜파한 셈이다. 또 제일기언에는 자신이 일찍이 실학하여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훤당을 외셔 한가한 때가 많으므로 전하는바 언문소설을 거의 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 대문이 있으니， 홍의복의 小說觀을 짐작하기에 족하다. 

생양露 申韓(1769-1847)의 警11~堂集에는， 이 씨 성을 가진 나무꾼이 내가 사는 

이웃에 살면서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이면 관솔 불을 밝히고 소설을 

읽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성이나 식자층뿐 

아니라 당시 평민들 사이에서도 소셜 원기가 즐겁고 보람된 일상 생활의 하나로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먼저 소설 읽기가 美學的으로 어떤 감홍을 주는가를 설명하 

여 왔다. 다음으로 소설을 읽는 講讀師의 직업의식， 소설의 작자와 그 소설을 원 

는 독자와의 관계에서 사회학적 효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왔다. 국문소설은 읽 

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재미를 지닌 문장으로 구성되어 었다. 17세기에서 18세 

기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소설 읽기가 처음은 일부 지식 계충에서 비롯되었 

지마는， 부녀자층과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가장 왕성한 문화운동으로 

성장해 왔으며， 사회 계층 간 문화 교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문소설은 시대를 잇고 계층 간을 잇고 남녀노소 간의 의사 소통을 활발 

히 촉진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기충문화를 다지는 데 커다란 기여가 

있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